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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협회 정관 변경 추진
 모피아 연임 위한 정관변경 반대한다!    
- 현 회장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 
- 모피아 물러나고 민간 전문가가 맡아 관치 척결해야 …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협회가 ‘임원의 업무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차기임원 선임시까지 현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모피아 출신인 현회장(김규복)의 연임을 위한 ‘꼼수’로 ‘관피아’ 금지의 정부정책을 역행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생보협회의 ‘임기 연장’ 정관 변경은 작년에도 추진하다 ‘꼼수’라는 여론의 비판에 슬그머니 잠재웠다가 재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분일뿐 실제로는 현 정부하에서는 '모피아'를 회장으로 다시 앉힐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해서라도 12월 임기만료인 현재 모피아 출신인 김규복 회장을 '연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 현재 생보협회 정관은 회장 등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으면 부회장이 직무을 이어받으면 되고, 이러한 사태를 우려한다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임을 선발하면 된다. 

50여년간 아무 문제 없이 후임 회장을 선발해온 정관을 현시점에서 이유없이 개정하는 것은 분명히 현 회장의 '연임'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적당한 후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후임 회장을 뽑지 않으면 현회장이 계속해서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연임'도 가능한 개정이다.

현 정권하에서 '모피아'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꼼수'에 불과한 개정이다.

정부와 업계간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지도 못해 불협화음을 내고, 보험소비자권익보호 의식이 부족한 현 생보협회와 회장이 정관변경을 통해 '연임'을 기도하는 것은 '모피아' 금지의 정부의 의지에 반할 뿐 더러, 보험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 생보협회가 정관변경을 해서라도 '모피아'의 임기를 연장시키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몰염치한 처사로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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